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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 2월 17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중동권 공관장(13개국) 접견 다과회 중 말씀
중동은 우리에게 소중한 이웃입니다

아주 오랜만에 이런 자리 마련할 수 있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. 우리 한

국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전설처럼 느껴지는 역사를 생각하면 항상 중동을 

머리에 떠올렸습니다. 매우 열정적이고 웅장한 역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

아울러 현대 초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역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. 한국경제

가 발전하면서 기름이 우리 경제의 결정적 요소가 되고, 70~80년대 70년대 

80년대 우리가 오일쇼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동은 한국에서 생존의 조

건이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이웃이라는 절실한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.

 

70년 이래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 건설 사업으로 중동에 가서 열심히 노력

하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. 우리는 이것을 ‘중동붐’이라 말합니다. 중

동 건설업과 건설노동자의 진출은 우리 경제성장의 두 번째 도약의 계기가 

됐습니다.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중동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인식

을 갖게 됐습니다. 모두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

다. 그렇게 관심이 높은 지역이지만 정치적인 관계가 발전하지 못한 측면

이 있습니다. 경제적 관계도 타 지역보다 낮은 게 현실입니다. 

여러분이 아시듯이 우리 한국정부는 이라크 평화 재건 지원부대 파병을 결

정했습니다. 아마 이후 우리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이라크와 중동을 바라보

면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. 상호관계가 우호적으로 증진될 기회가 될 수 

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밖의 많은 협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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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습니다. 위험하기도 하고, 여러분이 대표하는 국민들

이 한국군대를 바라보는 인식도 걱정됩니다. 우리 국내에서도 이견이 있지

만 정부 입장은 확실합니다. 분명히 돕자는 목적으로 가고 있고, 도움이 

되는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


